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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貞夫人 趙氏의 不忘記

이 불망기는 신지제의 처 정부인 함안조씨(咸安趙氏)의 상을 당하여 자 홍망이 기록한 것이다. 표지에는 「천계 경인년 
종천록 정부인조씨불망기(天啓 庚寅年 終天錄 貞夫人趙氏不忘記)」로 되어 있다.

조씨는 1563년(명종 18、계해)에 태어나서 1650년(효종 l、경인)에 졸하여 88세를 수하였다. 당시로서는 대단한 장수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50년은 천계(天啓) 연간이 아니라 명나라 영력(永曆) 4년이거나 청나라 순치(順治) 7년이
다. 아마도 이러한 연호를 쓰지 않기 위하여 명의 희종(熹宗) 연호인 천계를 쓴 것 같다. 1책 14장으로 홍망이 그의 어머
니 조씨의 상사과정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록으로 남긴 것 같다.

내용은 조씨가 무자년 전주 임소(任所)에서 한열지증(寒熱之症)이 있어 점점 심하여 지다가 경인년 정월 초2일에 증세가 
심하여져 초8일에 상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 뒤에 습용의복(襲用衣服)、소렴의금(小殮衣衾)、대렴의금(大殮衣
衾)、치관(治棺)、장산(葬山)、산즉호상(山卽護喪)、부물(賻物)、만장(輓章) 등의 순서로 일련의 상례 과정을 기록하고 
부의록(賻儀錄)과 만장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기록하였다.






































